
EVA 수요 침체로“고전"
신발경기 불황으로 … 내수가격 1 0 0만원선 불과

국내 신발경기 불황으로 인한 Shoe sole용의 수요 침체로 거듭되는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E V A시

장이 올해에는 수요신장률마저 대폭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간 침체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

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3년 EVA 국내 총공급량은 4만6 0 0 0톤으로, 이 가운데 Shoe sole용으로 2만7 0 0 0

톤, 필름용으로 1만1 5 0 0톤, 사출용 1만1 4 0 0톤, 압출 피복용 1 3 0 0톤이 판매됐다. 

수출은 현대 2 6 0 0톤, 삼성 5 1 0톤, 한양 1 4 6 0톤 등 모두 4 5 7 0톤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수입량은 주 공급선인 일본의 미쓰이와 스미토모 등을 통해 2 3 0 0여톤이 들어왔으며, 특히 이 가운데

Shoe sole용으로는 월 5 0 0톤 수준에 그쳐 지난 9 2년 월 1 5 0 0톤과 비교할 때 30% 수준에 머무르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밖에 내수가격은 9 4년 현재 톤당 1 4 0만원대의 수입가

격보다 훨씬 낮은 1 0 0만원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등 9 3

년 C & F기준 1 0 0 0달러에서 10% 하락한 9 0 0달러선에 판

매되고 있어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

석됐다.

이와함께 국내생산 규모 또한 한양 2만톤, 삼성 1만톤,

현대 1만톤 수준으로 국내 수요량 4만6 0 0 0톤에 육박하

는 등 2만3 0 0 0여톤 규모의 수입물량까지 포함하면 공급

과잉은 물론, 수급 불균형에 따른 내수가격의 폭락 사태

마저 불가피해져 올 E V A시장의 불투명한 전망을 더욱

부채질하고 있다.

더우기 수요 신장률에 있어서도 신발산업의 해외이전

등으로 지난 9 2년 10% 증가에 비해 절반에 그친 5 %

수요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점차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

어 Shoe sole용의 대폭적인 수요감소가 전체 E V A시장 침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삼성과 현대 등 국내 생산기업들은 이같은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, 5000여톤의 과잉물량을 수

출로 해소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다. 

그러나 동남아시장의 자체 시설 증설과 I C I를 비롯한 유럽기업의 국제시장에 대한 대규모 공세로 인

해 저급·저가 수출에 그치고 있어 누적된 채산성 악화를 수출로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

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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